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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 감소로 인해 사건을 해결하며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향상하는 선순환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해 줄 수 있는 형종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적용한 분류기와 벡터 유사도를 적용한 분류기를 개발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분석한 결과, 우리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이용한 분류모델을 이용하여 형종예측기를 제작하였다. 이 

형종예측기는 초기 시장 진입 변호사들, 그 외 법조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최근 현대 법률 분야는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수임비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수임 

건수 또한 줄어 변호사 1 인이 수임하는 사건 수가 

적어졌다.[1] 이런 변화로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들이 

경험에 의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유지되기 힘들어 졌다.[2] 이러한 변화는 변호사들이 

쉽게 시장에 적응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방법과 기술의 도입을 촉발하고 있다. 그에 

맞게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세 

법과 관련된 예측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상황에서 사건 피의자의 형종, 

즉 피의자의 형이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중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만든 형종예측기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들에게 

맡은 사건에 대해 과거 판례 기반 형종 예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유사한 사례를 제공하도록 예측기가 구성되어 있어, 

법조인들이 비슷한 사건을 미리 찾을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이번 연구는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로 음주운전 

사건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음주운전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건에 비해 사용 단어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판례에 등장하는 용어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과 같이 제한되어 있어 자연어처리 모델이 

학습하기에 용이한 데이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받게 되는 총 세 

가지의 형을 구분하는 예측기를 고안했다. (징역, 벌금, 

집행유예) 고안된 예측기는 최초에 벌금형, 징역형을 

구분한 후 징역형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를 구분하는 

모델을 다시 이용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작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겠다.  

 

1. 데이터셋  

우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중 2019 년 6 월 25 일 

이후에 일어난 데이터를 수집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후의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성능 향상을 위해 균형화 된 데이터셋이 

필요했고[4] 이를 위해 데이터 증강기법을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들을 증강시켜서 데이터셋을 완성하였다. 

총 데이터셋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데이터셋의 구성. 

 
2. 실험환경  

본 연구에서는 구글 코랩을 실험환경으로 사용했다. 

코랩 환경의 무료버전에서는 GPU의 사용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GPU의 이용을 위해 약 10$에 컴퓨팅 

단위를100개를 구매할 수 있다. 컴퓨팅 단위는 구글 

코랩에서 책정한 단위로, 어떤 GPU를 쓰냐에 따라 

컴퓨팅 소모량이 다르다. 대략적으로 이번 실험에서 

KoBART모델로 T4 GPU를 이용하여 1회 실험을 

실시하면 10개 정도의 컴퓨팅 단위를 소모하게 된다.  

 

3.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한 형종 분류 모델  

우리는 자연어처리 모델 중 BERT[5]와 BART[6]의 

한국어를 학습한 모델인 KoBART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델들을 학습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자연어처리 모델의 세부 설정. 



 

 
본 연구에서 성능 측정을 위해 분류 성능 평가 지표인 

다음의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정확도(Accuracy), 

정밀도 (Precision), 재현율(Recall), F1 점수 (F1-Score) 

여기서 F1점수는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화평균이다. 

자연어처리 모델의 성능지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자연어 처리 모델들의 성능 지표 측정 결과 

 

4. 문장 벡터 유사도를 활용한 분류기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벡터 유사도를 이용한 형종 

예측 모델은 사용되는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아래는 벡터 유사도를 이용한 형종예측기 흐름도이다. 

 
그림 2. 문장 벡터 유사도를 이용한 형종예측기 흐름도. 

 
모델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셋을 Ko-

sRoberta 모델을 이용하여 벡터화하여 저장한다. 이 때 

징역-벌금 모델과 징역-집행유예 데이터셋을 각각 벡터

DB 화 하여 저장한다. 사용자의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입력된 문장을 벡터화하여 위에서 만든 벡터 DB 에서 유

사한 판례를 가져와서 해당 판례의 형종을 사용자에게 

예측해준다. 이 때,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유사한 판례

를 가져오고, 더 많이 선택된 형종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다. 즉, 3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 각 사례가 2 개의 징

역, 1 개의 벌금형으로 선택되면 징역형을 예측하는 방식

이다. 이 때, 징역형일 경우 징역-집행유예 모델을 한번 

더 이용하여 형종을 예측해준다. 이 모델의성능 지표 측

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문장 벡터 유사도 기법을 이용한 형량예측기의 성

능 지표 측정 결과. 

 
5. 자연어처리 모델과 벡터 유사도 기법을 이용한 

형종예측기.  
우리는 자연어처리 모델인 KoBART와 벡터 유사도 

기법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형종예측기를 개발하였다. 

형종예측기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그림 3. 음주운전 형종예측기의 흐름도. 

 
사용자가 원하는 사건을 입력하면 그 질문을 KoBART 

징역-벌금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예측하고, 만약 결과로 징역형이 예측된 경우에는 징역-

집행유예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집행유예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구분한다. 이렇게 예측된 형종을 제시해주고, 

벡터 저장소 내에서 결과물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1 개 

제시한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가지 범죄에 대해서 형종을 예측하고 

비슷한 사건을 가져오는 형종예측기를 완성했다. 그리고 

적은 리소스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이 자연어처리 모델을 이용할 때의 약 10% 미만의 

리소스만으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큰 

법률 인공지능 분야에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AI모델과 문장 벡터 유사도 기법을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고안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하는데 사용자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인공지능 모델들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충분히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7] 

이번 연구 결과물인 형종예측기 코드는 Github에 

업로드 되어있으며, 추후 다음 연구에서 다른 범죄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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